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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한국의산사를가다 <5>영주부석사

동양건축최고걸작 무량수전배흘림기둥과마주하다

676년(신라문무왕16)의상대사가창건한영주부석사는아름다운경관만큼이나사적가치가높은유물이많다.

동양건축의최고걸작품이라고평가받는무량수전.

뜬돌이라는의미가담긴 부석 (浮石).

무량수전앞에있는국보제17호석등.

때는약670년무렵. 당나라로유학을떠난의상

이산둥성등주에도착한즈음이었다.어느신도의

집에 잠시 유숙을 하게되었는데그집의딸선묘

(善妙)라는처자가그만의상에연모의정을품는

다. 스님의신분이었기에의상은연정을받아들일

수없었지만그렇다고처자의마음을매정하게거

절할수는없었다.의상은처자의마음을감화시키

고자애쓴다.그러면서돌아가는길에다시들르겠

다는약조를한다.

처자는서안종남산으로떠난의상을위해기도

를드린다.의상은지상사지엄대사를차아가화엄

학을공부한다.그러나얼마후신라로급히귀국해

야할상황에처한다.당시당나라에는문무왕의동

생김인문이볼모로잡혀와있었다.김인문은의상

에게당나라가곧신라를침공할지모른다는정보

를알려준다.급히귀국을서두르던의상은뒤늦게

선묘처자와의약속을떠올린다.의상은다음에들

르겠다는약속을온전히지키지못하고, 고국으로

향하는배에오른다.

오매불망 의상을 기다리던 선묘 처자는 포교에

도움이되는예물이라도전달하려급히등주부두

로나온다. 그러나배는이미출항하고난뒤였다.

의상을그냥보낼수없었던처자는바다에뛰어들

었고, 이내 용(龍)으로 변한다. 의상이화엄의가

르침을펼수있도록호위한다.그러나의상이태백

산자락으로돌아오자도둑과이교의무리가이미

진을치고있었다. 용은때마침부근에있던큰바

위를공중에띄워외도의무리를쫓아낸다.그렇게

부석사가 창건된다. 때는 의상은 문무왕 16년

(676)이었다.

뜬돌이라는뜻의 부석 (浮石)의내력은그같

은 전설에서 연유한다. 삼국유사를 비롯해 중국

의 송고승전에 전해오는 이야기다. 커다란 돌이

공중에떠있다는것이사뭇이채롭다.

그돌은부석사무량수전왼편의산언저리에있

었다. 작은 바위 위로 넓적한 바위가 얹힌 모습은

부석 (浮石)의형상그대로였다.

당시용으로변한선묘처자가들어올린,전설속

의 바위였다. 신화든, 설화든, 구전되는 이야기든

중요한것은그것에깃든정신의가치일테다.부석

사창건에대한안내판기록은사실과전설의어느

중간에위치한듯했다. 실을바위틈에넣고지나

가면통과가된다는부분은사실과는별개로진리

로다가온다.눈으로미세한틈을가늠할수없지만

부석이선묘처자의신심에근거한다는것은부인

할수없다.

그러므로 부석은 우리 인식의 개안을, 사유의

확장을이야기한다.집착의부질없음을,욕심의헛

됨을, 뜬돌에비유한것이다. 나아가소유와명예

또한허공에뜬바위에지나지않는다는것을이른

다. 마음을무겁게짓누르는희로애락애욕정일체

의모든욕망에대한경고이다.부유하는마음을역

설적으로 붙들어주는 상상 너머의 세계를 상정한

다.

경북영주는소백산자락에자리한고을이다.예

로부터 십승지지 (十勝之地)중첫손에꼽힐만큼

풍광이뛰어나다. 그만큼산세가유려하고청정하

다.교육과선비의고장인이곳에는우리나라최초

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 있다. 조선 중종 37년

(1542년) 풍기군수주세붕이백운동서원을건립

한것이시초다.후일퇴계이황선생이풍기군수시

절조정에건의를해소수서원으로자리잡는다.

부석사는아름다운절이다.단순한미가아니다.

태백산에서뻗어내린봉황산을주산으로산사가자

리한다.산의경사면에석축을쌓아전각을세운덕

분에자연과인위가절묘하게조화를이룬다.

일주문까지는다소가파른언덕을올라야한다.

석단은계단으로이루어져있어108배를하는심정

으로오르지않으면안된다. 모두 108개의계단을

오르고나면무량수전에다다른다고한다.숨이차

고다리가뻐근하지만정토의세계로나아가는길

에그만한수고가대수랴싶다.일주문을넘어사천

왕문을지나자눈앞에명승이펼쳐진다. 사찰이라

고하기에는잘단장된정원같다. 장마철물이오

른푸르름은선명한진초록으로저잣거리의길손을

맞는다.화엄의세계아니극락의세계가이러할까

도싶다.봉황산의줄기와어우러진산사의전각은

하나의예술작품으로다가온다. 미려와소박의아

슬아슬한경계어느지점에놓여있다.

가장먼저범종루(梵鐘樓)가눈에들어온다. 팔

작지붕에 맞배지붕은 18세기 양식일 텐데 전각을

받치고있는기둥은지극히소박하다.원래의기둥

을그대로활용을해서그런지옹이와틈이그대로

노출돼있다.고르거나예쁘지않지만지붕과몸체

를받치고있는기둥은수문장에다름아니다.

경내로들어가기위해서는범종루아래를지나가

야한다. 하심의자세를견지해야하는것이다. 범

종루를지나면안양루(安養樓)가나온다. 안양은

정토의의미를지니고있다.앞으로돌출된구조의

건물은왜이곳을정토의뜻이담긴안양루라고이

름했을까가늠이된다. 누각에서바라보는풍광은

빼어나게아름답다.

두개의누각을지나야비로소법당, 무량수전

(無量壽殿)에들수있다.부석사에서가장유명한

건축물이다. 최순우 선생(1916~1984)의 무량수

전배흘림기둥에기대서서라는책에서 동양건축

의최고걸작품이라고표현했다.고려시대건립됐

지만1376년에수리를했다고전해온다.정면다섯

칸,측면세칸의팔작지붕이다.그러나신기하게도

그다섯칸의간격이모두다르다.

무량수전(국보제18호)의최고의백미는기둥이

다.적당한굵기의기둥은원통형이아니라아래로

내려오는부분이부풀어있다. 배흘림기둥은예에

서연유한다. 주수완은 한국의산사세계의유산

(조계종출판사, 2020)에서 내리누르는힘을위로

솟아오르는 힘으로 표현하다니 얼마나 역설적인

가.그래서일까.무량수전안에들어가면그어디서

도내리누르는힘을느낄수없다고설명한다.

이밖에경내에는국보제17호무량수전앞석등

을비롯해국보제19호부석사조사당, 국보제45

호소조여래좌상이있다.그풍경에그유물이빛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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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과연계 뜬돌의미 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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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등 소조여래좌상등국보보존


